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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

리츠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을 

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. 

< 보도내용(’22. 7. 12. 서울경제) >

◈ 파주운정역 서희대한(서희건설)이나 키움코어리테일 리츠 등은 지난 5월

영업인가를 신청했지만 아직도 심사가 진행중

◈ 리츠 인가심사기간 평균 46일 행정절차 소요와 리츠 상장시 의무사항인

지정감사인 제도 등도 부담

□ 서울경제에서 보도한 ｢파주운정역서희대한이나 키움코어리테일 리츠 

등은 지난 5월 영업인가를 신청했지만 아직도 심사가 진행중이다.｣

라는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.

ㅇ 보도내용에 언급된 키움코어리테일제1호리츠 및 파주운정역서희대한

제3호리츠에 대해 각각 지난 6월 13일 및 7월 5일에 이미 영업인가를 

완료하였습니다.

□ 아울러, 리츠 인가․등록시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*을 추진 중에 

있으며, 지속적으로 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발굴해 나갈 

계획입니다.

  * ｢부동산투자회사법｣ 일부개정법률안 발의(‘22.7.11, 김정재 의원 등 10인)

   ☞ 공모리츠 인가시 중복절차 개선, 영업등록 심사시 사업계획 검토 생략 등


